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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몇 년 동안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는 심각한 대기 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. 특히, 

지름이 2.5 이하인 미세먼지는 사람이 흡입할 경우 페포까지 침투해 인간의 호흡기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. 이

러한 이유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. 본 연구는 2018년부

터 2022년까지의 겨울철 동안 한국의 PM2.5 농도와 종관 및 준 2주기 대기 순환 패턴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. 한국 PM2.5 농

도에서는 4-8일과 8-26일의 두 가지 주요 신호가 확인되었으며, 이를 4-8일은 종관 시간 규모 (고주파), 8-26일을 Quasi-

biweekly 시간 규모 (저주파)로 정의하였다. PM2.5 고농도 사건은 한국 반도 서쪽의 저기압 편차와 동쪽의 고기압 편차로 특

징지어지는 쌍극자 패턴과 관련이 있었으며 쌍극자 사이의 남동풍 편차가 차가운 공기의 유입을 약화시켜 기온 상승과 높은 

PM2.5 농도를 초래한다. 또한, 낮은 행성경계층 높이와 양의 ΔT 편차가 나타나 오염물질의 확산을 억제하였다. 4-8일의 시간 

규모는 북대서양 기원의 고기압 시스템과, 8-26일의 시간 규모는 시베리아 기원의 고기압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, 각

각 동중국과 고비 사막으로부터의 단거리 및 장거리 수송에 기여한다. 또한, 이 두 시간 규모가 동일한 위상에서 결합될 때 시

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극단적인 고농도가 발생함을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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